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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mographic, occupation value, career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Korean Survey 
on of the Career and occupation of Youth in 2009(N=3,499).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SPSS 17.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was much higher for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school years. The first year students’
perception i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higher than the second, and third year students. The first year students’
perception i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higher than second, and third year students. Seco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work value, career attitude, family support, and school support. Third,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career decisiveness and family support was a strong factor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among all factors, the career decisiveness of career attitude was prov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tudy discuss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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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진로 발달단계 중에서 자신의 흥미와 능력 및 환경

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며 그에 맞는 준비를 통해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Erikson(1968)의 발달단계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아정

체감을 확립하고 장래의 교육적, 직업적 진로를 결정하

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 풍

토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리고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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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입시라

는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관심영역이나 적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탐색과정을 

가져보지 못한 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

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문제로 많은 좌절과 갈등

을 경험하고 있다(남윤희, 2007; 윤명희, 서희정, 
2009).
  송소원 외 (2007)의 연구에서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재학생 의식조사 결과, 진로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 학생 중 33.6%가 ‘대학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했

으며, 나머지 66.4%의 학생들은 대학 생활 중에 진로

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학생

들이 진로결정을 짓지 않고 대학에 들어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송현심, 홍혜영, 2010). 이에, 그들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로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로준비행동의 관련변인을 다각적으로 규

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진로와 관련된 연구의 

주된 관심은 진로태도에 관한 것이었다(김봉환, 1997; 
이현주, 1998; Winner, 1992).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태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성 유형, 적성 및 성격, 
불안, 의사결정 유형, 진로성숙도나 진로 정체감 등(이
기학, 1997; Luzzo, 1993)이 매우 중요한 변인들로 취

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진로 및 취업지도에 있어서 진로준비행동

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최동선, 2003). 진로를 결정한 학생일지라도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취업하기 어렵다. 이

는 진로결정의 최종 목표인 취업에 진로준비행동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을 

지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자기 탐색 및 직업탐색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된다(Blustein & Flum, 
1999).
  Super(1955)는 진로태도를 진로 선택 및 결정 과정

에서 개인의 발달 정도 및 준비 정도로 보았다. 이러

한 진로태도는 진로발달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의 진로태도가 아무리 성숙되어 있다 하더

라도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이 따라오지 않는

다면 진로발달의 각 단계의 과업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 차원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

로준비를 위한 행위인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하다.‘진로

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

행해야 하는 행동이고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고 하였다. 최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지면서, 구체적인 행동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Borg(1996)는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업가치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Schulenberg et al. (1993)는 청소년들이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직업가치가 명료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진로선택 및 준비행동이 효과적

이기 위해서는 직업가치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 단계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는 직업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

고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진로에 대

한 성숙한 태도와 진로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남순현, 2005). 
  청소년의 직업가치가 진로준비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청소년이 성숙된 진로태도를 가

지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직업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진

로를 결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자신의 진로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라는 것은 매우 중요 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원조의 개입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발달의 관계를 고찰한 Bristor et 
al.(1995)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

적인 대인 관계망(interpersonal networks)은 개인의 진

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인 반면

에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진로선택에 관한 원조의 하나로 사회

적지지가 필요하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지지란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각 종 자원을 

일컬으며, 가족, 친구, 이웃, 교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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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 Betz(1989)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

고 했으며, 진로와 관련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는 개인

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국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고태용, 
2008; 박지은, 2006; 조명실, 2007; 송재영, 2003),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가족과 중요한 타자와

의 결속,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격려와 충고

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는 다수이다(Tolbert, 
1980; 한수현, 2003; Kracke, 1997). 이러한 사회적지

지는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 및 결정의 과정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Mallinckrodt와 Fretz(1988)는 성인 남

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

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변인 총 점수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긍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Vinokur와 Caplan(1987), 그리고 

Kracke(1997)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구

체적인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보고하여 가족들 간의 확고한 관계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고 보

았다. 이현주(2001)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진로정체

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 아버지, 

친구, 교사 등이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

다(김수민, 1987; 심미경, 1986; Buhrmester & Furman, 
1984; Furman & Buhrmester, 1992; Hunter& Youniss, 
1982).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되었다. 교사는 청소년

들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

로 교사를 통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가치관에 영향

을 받게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과 학교의 사회

적지지가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준비행동과 성별에 대한 연구는 일

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최영미(1998)의 연구에서

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 차이가 없었다. 
진미경(1999)과 박지은(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

동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영미(1998)
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더 

활발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준

비행동이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etz와 Hackett(1986)는 여성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 성격 경향들이 발

달시키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손은령, 손진희(2005)는 진로준비행동과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간의 관계 연구에서 맥락적 변인인 진

로장벽 변인보다 성, 학년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 진로

준비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중 학년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년 변인과 

같은 개인적 변인들은 진로행동을 설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변인이며, 학년이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해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김계현, 김봉

환(1997)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적 속

성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은 

어느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고태용, 2008; 김봉환 외, 2008; 조

지혜,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성

별과 학년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

내주고 있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이 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진로정체감

(Blustein et al., 1989),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Lee& Hughey, 2001), 그리고 가족의 사

회적지지(이현주, 2001), 진로결정 효능감(Betz & 
Voyten, 1997; 양승민, 2003) 등이 고려되어 왔다. 이

와 같은 변인 중 진로정체감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Blustein, 1989; Schmitt-Rodermund & Vondrack, 
1999). 그러나 진로태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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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구분 연구대상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955  55.9
여자 1,544  44.1

합    계 3,499 100.0

학년별

고1학년 1,236  35.3
고2학년 1,217  34.8
고3학년 1.046  29.8

합    계 3,499 100.0

학교유형

일반계고 2,364  67.4
전문계고 1,135  32.4

합    계 3,499 100.0

거주지

서울  511  14.6
광역시 1,385  39.6
시, 군 1,603  45.8

합    계 3,499 100.0

<표 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조사내용 및 문항

                              내   용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8 학교공부 외에도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1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태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

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인 성별,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 

지지(가정진로교육지지, 학교진로교육지지)이 진

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개인적 변인,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변인)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어떤 변인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 실시한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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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다.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의 청소년 패널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전

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1∼3학년) 과 일반계와 전

문계를 포함한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총 6,509
명의 조사대상자의 자료이다. 본 연구는 이 중 고등학생

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총 응답자는 총 3,499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

별, 학년, 성적, 학교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955명

(55.9 %), 여학생이 1,544명(44.1%)이고, 학년별로는 

고 1학년이 1,236명(35.3%), 고 2학년 1,217 (34.8%), 
고 3학년 1,046명(29.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으

며 고 1학년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가 2,364명(67.5%), 전문계고 

1135명(32.4%)이고, 권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511명(14.6%), 광역시 1,385명(39.6%), 시, 
군 1,603명(45.8%)으로 시, 군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

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

해서 ‘한국청소년 패널조사’의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표 2>.
진로준비행동의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서 점수

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4이다. 
직업가치관 요인은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으로 

직업이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 등 총 15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서 점수

가 높을수록 직업선택기준으로 자아성취와 안정성을 높

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62이다. 
진로태도 요인은 진로에 대해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

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등을 묻는 10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를 위해 실제적으로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많

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62이다. 
진로태도의 4개의 하위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정성(3문항):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② 확신성(2문항):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

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

과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③ 준비성(3문항):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정도,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

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명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

원이다.
④ 독립성(2문항):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

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

정하는가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사회적지지 요인은 가정과 학교요인 두 가지로 구성되

어 있다. 가정진로교육지지 요인은 ‘미래의 나의 직업목

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 함께 진로관련 전문기

관 방문’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진로교육지지 

요인은 ‘진로와 직업’‘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

들은 모두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 중 가정진로교육

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85, 학교진로교육지지 척도의 신

뢰도는 .92이다. 
통제변수로서는 성별, 학년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

는 1, 여자는 2로 코딩하여 분석하였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은 1, 고등학교 2학년은 2, 고등학교 3학년은 3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7.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인 성별, 학년에 따라 진

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과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학년,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 지지(가정진로교육지지, 학교진로교육지지)이 진

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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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N=3,499)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직업가치관 15 135  59.10 7.09
진로태도 10  90  31.55 4.98

진로

태도

결정성  3  27  9.91 3.23
확신성  4  18  6.62 1.78
준비성  3 27 10.99 2.16
독립성  2 18  4.41 1.86

사회적지지 19 95 57.15 11.88
사회적

지지

가정지지  7 39 22.32 5.43
학교지지 12 102 34.07 9.20

진로준비행동 10 90 29.15 7.85

<표 4>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남자 1,955 28.27 8.23 -7.84***

여자 1,544 30.25 6.70
*** p<.001 

<표 5>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3,499) 

요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학년 1,236 29.62 8.06
 2학년 1,217 28.54 7.11
 3학년 1,046 29.29 7.73
합계 3,499 29.15 7.65

<표 6>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N=3,498) 

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

학년 집단간 747.72 2 373.862
6.39*  1>2*

 1>3**집단내 204405.29 3496 58.468
전체 205153.02 3498

*p<.05 ** p<.01 

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분석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초 자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지지, 진로준비

행동 수준에 있어서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직업가치관의 평균은 75점 만점에 평균 

59.10로 나타났고 진로태도의 평균 만점은 50점 만점

에 평균 31.55로 나타나 직업가치관과 진로태도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의 하위변인 별로 평

균을 보면 결정성의 만점은 15점에 평균 9.91, 확신성

은 10점 만점에 평균 6.62점, 준비성은 15점 만점에 

평균 10.99점, 독립성은 6점 만점에 4.41점으로 나타나 

모두 평균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 별로 평균을 보면 가정지지의 평균 만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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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성별 2.학년
3.직업

가치관
4.진로태도 5.결정성 6.확신성 7.준비성 8.독립성

9.가정

진로교육

지지

10.학교

진로교

육지지

11.
진로

준비

행동

1 1.000

2 -.032* 1.000

3  .006  .002 1.000

4  .097**  .065**  .202** 1.000

5  .002  .067**  .120**  .629** 1.000

6 -.059**  .036*  .131** -.059**  .214** 1.000

7  .016 -.029*  .417**  .134**  .056**  .064** 1.000

8 -.030* -.022 -.026  .358** -.173** -.159**  .118** 1.000

9  .011 -.045  .186**  .235**  .282**  .142**  .202**  .064* 1.000

10 -.024 -.166**  .111**  .243**  .127** -.005 -.160**  .252**  .384** 1.000

11  .129** -020  .094**  .278**  .384**  .144**  .081** -.083**  .342**  .215** 1.000

점에서 평균 22.32로 나타났고, 학교지지는 평균 60점 

만점에서 평균 34.07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평균

은 50점 만점에 평균 29.15로 조사되어 평균보다는 높

게 나타났다.

2. 성별,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차이

 <연구문제 1>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남자가 평균 28.27(SD=8.23), 여자

는 30.25(SD=6.07)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7.84(p<.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여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년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평균이 29.62(SD 
=8.06)이고, 2학년 학생은 28.54(SD=7.11), 3학년 학생

은 29.29(SD=7.73)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 학생

이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이 3학년, 2학

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6>, 학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39, 
p<.05). 이러한 학년에 따른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

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

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에 학년 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학년이 2,3학년보다 진로준비

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변인과 진로준

비행동간의 관계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

적 지지(가정진로교육지지, 학교진로교육지지)과 진로준

비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

관분석을 통해 pearson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성별 간에는 유의한 낮은 정적 상관

(r=.129, p<.01)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과 직업가치관

(r=.094, p<.01), 진로태도(r=.278, p<.01), 가정진로교

육지지(r=.342, p<.01), 학교진로교육지지 (r=.215, 
p<.01)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태도의 

하위 변인들을 살펴보면, 결정성(r=.384, p<.01), 준비

성(r=.144, p<.001), 확신성(r=.081, p<.001)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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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주요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N=3,499)

독립변수 B ℬ t R2 R2의 

변화량

진로

준비

행동

(상수) 14.097

.20

가정진로교육지지

(사회적지지)
  .369 .233  5.58*** .11

결정성

(진로태도)
  .739 .254  6.51*** .07

학교진로교육지지

(사회적지지)
  .113 .119  2.77*** .01

독립성

(진로태도)
 -.313 .080 -2.01* .01

***p<.001, *p<.05

*점선은 유의도가 없음을 표시 함.

 [그림 1]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독립성(r=.-083, p< 
.001)은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진로태

도성숙의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진

로의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수록, 진로결

정에 필요한 준비 및 계획과 같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선택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성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

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견 및 결정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립성

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선택 능력에 자신

감이 부족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위 사

람의 의견 및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한편, 진로준비행동과 가정진로교육지지(r=.342, p< 
.01), 학교진로교육지지(r=.215, p<.001)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정과 학교에서 진로를 위해 

지지해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검증은 회귀모형에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 분석에 왜곡이 없도록 다중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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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본 

모형에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는 대부분 .05이하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변인이 진로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지 요인, 성별,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

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

되어 있다.
결정성(ℬ=.254, p<.001), 가정진로교육지지(ℬ=.233, 
p<.001), 학교교육진로지지(ℬ=.119, p<.001), 독립성

(ℬ=.080, p<.05)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나타났다. 
  즉, 진로태도가 결정성일수록, 가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진로교육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태도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

로준비행동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진로

준비행동을 20% 정도로 설명해 주는데, 사회적지지인 

가정진로교육지지는 11%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

며 여기에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이 첨가됨으

로써 설명력이 7%증가하여 18%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적지지인 학교진로교육지지가 첨가할 경우에는 1%
가 증가하여 19%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진로

태도의 하위변인인 독립성이 첨가할 경우 1% 증가하

여 전체 20%의 설명력을 가진다<표 8>.
  또한 F값 228.89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

대적인 설명력에는 가정진로교육지지, 진로태도의 하위

변인인 결정성, 학교진로교육지지, 진로태도의 하위변

인인 독립성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ℬ값은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이 

.254, 사회적지지인 가정진로교육지지가 .233, 학교진로

교육지지가 .119, 독립성이 .080로 결정성의 ℬ값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ℬ=.254, 
p<.001)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을수록 또한, 가정진로교육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가족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을 위해 특히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하는지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

구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개

인적 변인(성별, 학년), 심리적변인(직업가치관관, 진로

태도), 사회적지지 변인(가정진로교육지지, 학교진로교

육지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초

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개인적 변

인인 성별,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수준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

로준비행동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준비에 더 영향

을 준다는 Suzanne와 David(2009)와 김은진(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진로선택 과정 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수준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고등학교 1학년

에서 2학년 진급 후 다소 낮아졌다가 3학년이 되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높았고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김
봉환, 1997; 이제경, 1997; 김희진, 2001; 전미애, 
2006; 최숙현, 2008; 양진희, 2008)과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 결과로, 이는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계속적으

로 진로지도 및 상담이 학년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

요하며 교육과 환경의 제공 및 직업교육 훈련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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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3년간은 대학입

시만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

로적성에 맞는 즉, 취미와 적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진

로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심리적 변인인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

리적 변인과 사회적지지 모두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정

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태도와 진로

준비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진로태도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고한 김남홍(2001), 김영태(2005), 최숙현(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진로태도의 하위변인인 결정성과 독립성, 가정진

로교육지지와 학교진로교육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통계

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가치관은 진로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치관은 태도 변인으로서 행

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남홍(2001)은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로성

숙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하위요인별로 결정성, 독립성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문선아

(2001)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 주며, 특히 진로성숙

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

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변인인 가정진로교육지지

가 학교진로교육지지보다 진로준비행동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진

로교육에 대한 경험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Betz et al(1986)는 사회적 지지인 가정에서 적

극적인 진로활동을 돕는다고 하였으며, Blustein(1989)
은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청소년은 진로탐색을 

더 잘 준비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의 진로준비

행동에는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지지의 실제적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시기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가 지

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태도,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한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태도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

로태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는 매우 적은 편이였다. 진로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

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적인 측면과 행동적

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함을 밝힌 것이 본 연구의 시

사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문계와 전문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양하게 고

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

회·심리 내적인 변인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는데 의

의를 두었다.

주제어: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 직업가치관, 사회적지

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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